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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electric shock victims were predominantly male, and more than half of the victims were found in companies with less 
than five employees in terms of the scale of company, and also more than half of victims had less than one month of experience for work 
experience. Considering the category of industry, more than half of the victims were engaged in construction, and considering the 
subcategory of industries, more than 60% of electric shock victims were found in building and other construction works. This study 
intended to conduct an in-depth analysis on the cause of electric shock accidents to provide basic data for policy proposing taking into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such as the electric shock path, low voltage, grounding and protection of workers. Also this study 
conducted an in-depth analysis of electric shock accidents for the past eleven years taking into account the necessity of a long-term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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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감전재해 역시 인적, 물적 및 환경적인 영향을 받아 

발생하게 된다. 즉, 전기설비의 결함, 작업자 결함 및 

주변환경(제도적 환경을 포함) 불안정으로 감전재해가 

야기된다.
감전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설비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인 대책을 강구(fail 
safety & fool proof)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고려

되지만, 현존하는 기술의 한계점, 경제성 등을 고려하

여 교육적 및 관리적 대책을 병용하고 있다.
감전재해 발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활선작업이다. 전

기를 공급하면서 사람이 직접 전선을 만지기 때문이다. 
활선작업은 제조업 등의 생산성 등을 위하여 끊임없이 

전기의 공급을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이에 따

른 안전관련 장비/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하여야 하고 

또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감전재해에 대하여 단편적으로 당해 

연도만의 재해통계를 분석하여 단기적으로 사용하였던 

감전방지 대책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대

두되어 최근 10여 년간의 감전재해를 심층분석하였다.
심층분석한 결과는 저압에서의 감전발생 경로, 접지

문제, 근로자의 방호문제 등 감전재해의 발생특성에 

따른 감전방지대책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

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개정, 안전보건기술지

침의 제⋅개정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2. 최근 감전재해의 분석 및 특성

2.1. 분석 대상

최근 산업현장에서 발생된 감전재해의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통계자료 중

에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1년간의 감전통계 데이

터베이스(6,343건)를 활용하였다1)-8).

2.2. 분석 방법

최근 11년간의 감전재해에 대하여 월별, 시간대별, 
요일별, 연령별, 성별, 사업장 규모별, 근속기간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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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업종별, (대)(소)직종별, 지역별 및 국가별의 일반현

황 분석과, 작업내용별, 감전형태별, 감전전압별, 감전

기인물별, 재해장소별, 전격경로별, 전압형태별 및 2차
재해 발생형태별의 상세분석을 하였다. 각각의 형태에

서 전체재해자, 부상자 및 사망자로 구분하여 분석하

였다.

2.3. 재해 특성

최근 11년간의 산업재해에서 발생된 감전재해 통계

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성을 확인하였다.
- 월별 감전 재해자는 7월, 8월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 시간대별 감전 재해자는 오전 10-12시, 오후 14-16

시에서 많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18-20시 사이에서 증

가 추세에 있다.
- 요일별 감전 재해자는 일요일에서 가장 낮게 발생

하였다.
- 연령별 감전 재해자는 30-40대에서 높게 발생하였

으며, 50대 후반에서도 증가추세에 있다.
- 성별 감전 재해자는 남성에서 전적으로 높게 발생

하였다.
- 규모별 감전 재해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 공사금액별 감전 재해자는 2,000만원 미만에서 높

게 나타났다.
- 근속기간별 감전 재해자는 1개월 미만에서 절반을 

점유하였다.
- 대업종별 감전 재해자는 건설업에서 절반을 상회

한다.
- 소업종별 감전 재해자는 건축/기타건설공사에서 

60 %를 상회한다.
- 대직종별 감전 재해자는 과거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에서 많이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전문가

에서 높게 나타났다.
- 소직종별 감전 재해자는 기타전기기술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국가별 감전 재해자는 한국인이 절대 우위로 차지

하였다.
- 지역별 감전 재해자는 경기도, 서울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서울지역은 Fig. 1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재해율은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감전재해는 높

게 나타났다.
- 작업내용별 감전 재해자는 전반적으로 전기공사보수

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최근 들어 현저한 감소추세에 있다.
- 감전형태별 감전 재해자는 합선/혼촉, 충전부접촉, 

누전 순으로 발생되었다.

Fig. 1. Accident rate by region

- 기인물별 감전 재해자는 분배전반, 송배전선에서 

꾸준하게 증가하여 높게 나타났다.
- 재해장소별 감전 재해자는 공장, 공사장에서 많이 

발생되었다

- 전격경로별 감전 재해자는 산업재해현황으로는 명

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곤란하였다.
- 전압형태별 감전 재해자는 직류보다 교류에서 전

적으로 높게 발생되었다.
- 전압별 감전 재해자는 상용 저압 220 V와 배전 고

전압 22,900 V에서 높게 발생되었다.
- 감전으로 인한 2차재해는 추락이 전도나 충돌에 

비해 전적으로 높게 발생되었다.

3. 감전재해의 특성 및 방지 대책

3.1. 최근 감전재해 특성

Fig. 2는 전체 산업 재해율 대비 감전재해자 수의 추

이를 나타낸 것이다. 감전재해자도 2004년부터 전체 

산업재해율과 비슷하게 답보상태에 있다.

Fig. 2. Comparison between industrial accident rate and 
electric shock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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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감전재해자수는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을 기준으로 2008년까지 

감소율은 높지 않지만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감전사망자의 경우, 2000년에는 107명이 발생하

였으나 2002년까지 큰 폭으로 감소한 후 이를 기점으

로 다소 부침현상을 보였으나 2008년에는 52명으로 

2000년 대비 50 % 이상 감소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2년까지 크게 감소하였다가 2005년까지는 

증가 추세를 보였고 다시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상태

이었으나 2011년에는 전체 감전재해자는 전년대비 약 

15 % 이상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는 다시 

증가하였다.
산업현장에서의 감전사망자가 크게 감소했음에도 

우리나라의 감전사망률을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Fig. 4와 같이 근로자 1백만명당 사망자 

수(감전사망 백만인율=(감전사망자 수/근로자 수)×106)
가 수배 높다.

Fig. 5는 업종별과 감전재해자에 대한 사망률을 비

교한 것이다. 감전재해 재해자 대비 사망률도 전산업 

특히, 건설업보다도 약 3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Fig. 3. Recent trend of electric shock accident

Fig. 4. Death by electric shock per million persons by country

Fig. 5. Ratio of victim to fatal

3.2. 감전 방지 대책5),9)

(1) 일반 유형별 분석 특징에 대한 대책

- 계절적으로는 하절기, 특히 감전 사망의 경우는 7
∼8월에 집중되었으며, 요일로는 월요일, 시간대별로

는 10∼12시, 14∼16시(감전 사망은 16∼18시)에 집중

되는 재해는 감전 사망이 퇴근시간 직전인 16∼18시에 

집중된 것은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려고 안전작업 수

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 및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당해 작업 또는 현장에서의 근속년수 1개월 미만 

작업자에게서 재해가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재해는 전

기작업이 위험하고 전문적인 작업임에도 실제 현장에

서는 전문 지식 및 숙련도와 무관하게 인력이 투입되

기 때문으로 신입/신규 작업자에 대한 사전교육이 절

대적으로 필요하다.
- 전기 전문인력이 부족한 5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

업 및 건설 현장에서 재해가 집중되고, 제조업의 경우 

화학제품제조업에서 높은 재해 발생률을 나타내는 현

상은 특히, 건설업의 경우 사전에 일정시간의 안전교

육을 받은 작업자만을 현장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
- 중증 장애자 수는 적은 반면 심장마비, 추락 등으

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응급조치 및 추

락 방지조치를 통해 감전 사망재해를 줄일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2) 심층 유형별 분석 특징에 대한 대책

- 작업 측면에서 볼 때 송배전 설비 및 수변전 설비

에서 전기작업, 이동식 또는 고정식 전기 설비 취급작

업 시 많은 재해가 발생되는 현상은 수변전 설비는 변

압기와 계량기에서, 이동식 전기 설비는 핸드그라인더

에서, 고정식 전기 설비는 압출기에서 많이 발생되며, 
이는 작업안전 수칙 준수 및 접지/누전차단기 설치로 

예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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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압 설비에서의 합선/단락 등에 의한 아크 재해가 

많이 발생되는 것은 전기작업 시 안전보호구의 착용으

로 재해 예방이 가능하다.

(3) 건설현장 감전방지를 위한 대책

- 전기는 물기/습기를 좋아한다(즉, 전기가 잘 통한

다). 여름철 침수되었던 가전기구를 잘 건조시킨 후에 

사용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다. 전기가 인체로 잘 통하

지 못하도록 전기설비/기기의 절연이 항상 잘되어 있

어야 한다. 그러므로 특히 휴대용 전동기구와 같은 전

기기기는 육안으로 전선피복이 벗겨져 있는지 확인하

거나, 절연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반드시 사전점검을 

실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기기의 절연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면 감전방지는 물론 새는 전기를 절약

할 수 있다. 2011년 7월 대폭 개정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중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의 주요 개정 중

의 하나가 감전방지를 위하여 ‘대지전압 150 V를 초과

하는 임시배전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의무를 부가한 것이므로, 감전방지를 위한 

기술적 대책 중의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사용/정기 확인하는 것이다. 소규모 건

설현장에서는 Fig. 6과 같은 ‘휴대용 누전차단기’의 활

용이 권장된다.
- 철재 외함으로 제작된 전기설비/전기기기는 접지

가 되어 있는지 확인함은 물론 반드시 접지를 실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접지선은 청색계통이고 이러한 

접지선이 대지에 접속되었는지 ‘접지 연속성’을 확인

하는 것이다. 전기의 접지선은 감전방지를 위한 ‘생명

선’이라고 인식되어야 한다.

Fig. 6. Example of portable residual current device

- 여름철 생명을 잃는 대표적인 감전사고 중 하나가 

침수된 곳에 전기가 흐른다는 것을 모르고 접근하다 

감전사고를 당하는 경우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는 침수지역을 접근하기 전에 주변 분⋅배전반의 스위

치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3.3. 감전통계의 생산 및 활용성 제고10)

우리나라의 감전통계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

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기관이 각각의 설립 

목적에 따라 자료를 생산/소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관

련된 기관으로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학회, 한국

전력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이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주요 목적은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

모하는 것이며, 전력 수급에 영향을 끼치면 안 되기 때

문에 재해의 지점과 한국전력공사의 기술자들 및 관련

자의 재해에 중점을 두며,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비의 안전에 대해 중

점을 둔다. 즉, 시설물의 안전에 역점을 두며,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을 하며,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 사업주의 재

해 예방활동을 촉진시키는 등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산업안전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전

기재해를 분류하기 때문에 재해내용보다는 재해자 개

인에 대한 정보에 중점을 둔다. Table 1은 감전재해 통

계 생산 기관별 통계분석의 특징 및 분류 내용을 나타

낸 것이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atistical analysis of statistics 
producing organization and categorization

organization characteristics of statistical analysis and details of 
categorization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focus on power supply and demand, specific about 
conducting state

accident year, accident date, accident classification, current 
path, place of work, workers, accident details

Korea 
Electrical 

Safety 
Corporation

focus on electric facilities, specific about accident status

accident type, accident date and time, weather, company 
name, voltage capacity, victim's name, details of damage, 
details of accident, cause of accident, recurrence prevention 
measur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focus on people, specific about victim's condition

accident date, day of accident, accident time, recuperation 
period, disability class, date of death, date of disability, 
recuperation approval date, treatment date, foregone 
working days, date of employment, type of occupation, 
country, type of business, scale of workplace, cause of 
accident, accident classification, victim classification, 
construction scale, client, construction commencement/ 
completion date, age, sex, accident form, service period, 
details of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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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에서와 같이 우리나라는 감전사고에 대한 자

료를 생산하는 기관별로 그 내용이 다르고 일원화되지 

않고 다양하다. 그러나 재해자료를 수집하는 내용은 

해당 기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통일화하거나 각

각의 기관에서 조사/수집된 감전자료를 통합하여 재분

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감전재해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으로 하여, 최근 감전재해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

이 소업종별로 건축/기타건설공사에서 60 %를 상회하

는 감전 재해자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적 접근방안이 필요하다. 감전재해를 근원

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재해통계에서 나타난 기

술적, 관리적, 교육적 어느 한 분야만의 단독 접근보다

는 감전재해에서도 필요한 안전의식 등을 고려한 시스

템적 접근방법이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 정부의 감독강화, 공공기관의 기술기준

의 개발을 위한 위탁 및 공동 연구를 관련단체 상호간

에 필요하며, 앞으로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래형 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기계⋅기구 사용실태조사, 근로자/작
업자 부재 시 전원 자동차단 시스템 개발, IT기기를 활

용한 작업자의 실시간 위치확인 시스템 및 활선경보장

치 개발, 전기안전문화 구축을 위한 근로자 행동 양식

의 분석 연구, 감전재해를 감소하기 위한 정책⋅기준

⋅제도 개선 연구, 전기시설물이나 부품에 대한 수명 

예측 기준/기술 개발, 인적오류에 의한 재해의 분석 및 

예방대책으로의 집중적인 연구 수행이 필요함과 동시

에, 기업은 안전문화, 행동양식, 지식배양에 노력을 기

울여야 한다.
아울러, 근원적인 감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기안전

에 관련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학계⋅단

체 등과의 정보교류, 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재해조사 

및 통계 기반의 구축 등을 통하여 전기로 인한 감전은 

물론 화재를 예방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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